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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일) 오전11시에 안양천 축구

장에서 서울시아동복지시설 ‘꿈자람 

체육대회’ 축구 예선전이 있었다. 10

년간 1승을 못해 본지라 비장한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 경기를 시작하는 휘슬

이 울리고 경기를 뛰지 않는 학생을 비

롯해 모두가 안양천이 떠나가라 응원을 

하였고 그 소리에 힘입어 우리가 안양

천이 따나가라 응원을 하였고 그 소리

에 힘입어 우리팀이 계속 리드를 하였

다. 긴장이 아직 덜 풀렸던 것인지 전

반은 득점 없이 끝났다. 저질 체력으로 

소문난 몇몇 선수들이 괴로움을 호소하

며 긴장해서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격려로 다시 에너지를 얻어 후반에 돌입하였다. 후반 시작 후 상대편이 선취

골을 넣은 후 분위기가 많이 침체 되어 응원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배로 더 켜졌

다. 응원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운동장 선 안으로 응원단이 계속 들어가 심판에게 꾸짖음을 

받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응원열기를 꺾을 수는 없었다. 응원의 기를 얻은 것인지 돈보스코 

직업훈련원 특유의 근선으로 상대방의 골문을 사정없이 공략하였다. 포기하지 않고 끝가지 

도전을 한 끝에 찾아온 결정적인 찬스를 주장인 수환이가 멋진 발리 슈팅으로 상대방 골문을 

흔들었고 경기는 동점으로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승부차기에 돌입하자 긴장은 극에 달하였다. 승부차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인지 너무 

긴장을 했던 탓인지 안타깝게 두 명의 선수가 실축을 하였고 그렇게 경기는 안타깝게 4:3의 

스코어로 끝이 났다.

 경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선수들의 어깨가 쳐져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괜찮

다.”며 쳐진 어깨를 두드려 줬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장점은 맛있는 것을 보면 금방 나쁜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것!!

 우리 동네(신길6동)로 돌아와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슬픈 기억을 훌훌 털어버리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 외출을 나갔다.

 한일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해준 우리 선수들, 그리고 함께 뛰는 것

처럼 열심히 응원을 한 친구들, 선생님들, 신부님 수사님, 오랜만에 새삼스레 하나임을 느끼

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